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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설문

(11.13) 제12회 목포문학상 시상식
2020.11.18 조회수 1007 등록자 조병호

여러분, 반갑습니다.

제12회 목포문학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.

이번 대회와 시상식을 준비해주신 채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

다.

또 목포문학상에 작품을 출품하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상자, 가족, 문학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

립니다.

목포문학상은 올해로 어느덧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

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.

문학인 여러분이 계시기에 12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

다시 한번 목포문학상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목포는 낭만항구입니다.

목포의 낭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문학입니다.

김우진, 박화성, 차범석, 김현 등 한국 문학에 이정표를 남기신 대가들이 목포에서 태어나거나 자랐습니다.

또 천승세, 최인훈, 최하림, 황현산 등 목포와 인연이 깊은 문학인도 수없이 많습니다.

우리시는 이 분들이 계시기에 목포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.

그리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목포 문학, 나아가 남도와 대한민국 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포문학상을 운영하

고 있습니다.

이것이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신 선배 문인들에게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.

이처럼 훌륭한 문학자원이 풍부한 지방중소도시는 흔하지 않으며, 이는 목포만의 특징이자 강점입니다.

우리시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문학인들의 업적을 기리고,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내년에 전국 최초로

문학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.

문학박람회가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문학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영예로운 목포문학상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면서, 앞으로의 작품활동에 무궁한 발전과 건

승을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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